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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책을 쓴 목적은 페르시아 수피즘의 3세기에 걸친 문학적·예술적·문화적 르

네상스의 근간을 살펴보기 위함인데, 특히 ‘수피(Sufi)’라 불리는 중세 중기 페르시

아 문명의 종교적 지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. 이것은 페르시아어만이 가지고 있는 

고유성과 독특함이 동반하는 일종의 확장 작업에 해당한다. 

수피의 관점에서 보면 신은 절대적인 존재이며 모든 존재하는 것은 신의 판단이

나 표현에서 비롯된다. 따라서 만물은 신의 존재를 통해 존재하고 신의 존재에 의

해 유지되는데, 이때 ‘존재’한다는 것은,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신의 

존재가 아무 것도 아니거나 없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존재하는 존재임을 말한다. 

일상 언어로 이해하기 어려운 신의 존재를 루미는 ‘우리는 존재하지 않는 존재이

며, 존재의 환상일 뿐이다. /신인 당신은 절대적으로 존재하고 우리의 유일한 존재

이다. /수피들은 존재의 영역과 신의 존재 영역을 분리하지 않는다.’라고 노래한다.

이런 맥락에서 볼 때, “하느님은 하늘과 땅의 빛 이니”(XXIV: 35)라는 코란의 구

절을 두고 개방적인 이슬람 성직자들은 하느님을 진흙과 땅을 위한 모든 빛의 근원

으로 해석하지만 수피들은 이와 대조적으로 하나님이 바로 존재, 하늘과 땅의 실재

로 받아들인다.




